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코오롱, 생산직 사원도 대대적 감원
12월24일부터 생산직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 … 노조는 강력반발?

코오롱이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해 주목된

다.

코오롱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연봉제 사원을 대상으로 1차 희망퇴직을 접수받은 바 있다.

코오롱은 12월24일 구미공장 노조에 24일부터 31일까지 비연봉제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(조기퇴직제)

를 시행하게 됐다고 통보했으며 공장에 공고문을 붙였다고 밝혔다.

노조에 보낸 통보문에서 그동안 구미공장 인원조정과 관련해 5차례나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거

부했기 때문에 더이상 인원조정을 지체할 수 없어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.

코오롱은 희망퇴직 사원에게 퇴직금 외에 최대 통상임금의 20개월분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며, 노사간의 협

의를 거치지 못한 채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으나 노조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.

그러나 노조는 12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사재출연과 퇴진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

화학섬유연맹과 공동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.

코오롱은 그동안 원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2004년 3/4분기까지 23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

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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